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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   19-05-04

미국에서는 일반 적으로 직원 수 500 명 이하의 사업체를 소규모 사업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나 연방 정부 산하의 소규모 사업국 (SBA)은 사업의 산업분야에 따라 소규모 사업체의 정의가 약간씩 다릅니다.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는 직원 수 250명 이하로 정의하기도 하지만 최고 1,500명 이하의 직원 수를 가진 제조업체를 소규모 업체로 정의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어쨌던 소규모 사업체는 미국의 경제력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사업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부릅니다.


소규모 사업을 시작하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말해서 소규모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두 배 이상 어렵다고 말하면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미국에 존재하는 사업체를 보면 99%가 소규모 사업체입니다. 소규모 사업을 시작해서 극심한 경쟁에서 살아 남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SBA의 통계에 의하면 새로 창업하는 소규모 사업체 중 30%는 2년을 넘기지 못하고 50%는5년을 버티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5년 이상을 생존하는 소규모 사업은 미국 경제의 중추입니다.  소규모 사업체는 수백만 개의 일자리와 수조 달러의 활력을 미국의 경제에 주입 시깁니다. 그래서 그들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도 부르는 것입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말할 때 미국에서는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소규모 사업을 창업해서 자리를 잡는 창업정신은 아메리칸 드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 기업체의 99%를 차지하는 소규모 사업체는 미국 근로자의 50%를 고용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새로 생기는 일자리 중 2/3는 소규모 사업체들이 창출합니다. 그리고 SBA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하려는 개인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창업주들에게 미국에서 영업하는 한인은행은 SBA를 대행하는 융자에 있어서 주류 은행을 비율 면에서 앞선다고 알려졌습니다.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순재산 백만 달러를 소유하는 인구 비율이 거의 10%하고 합니다.  그 중에서 80% 이상이 대물림 하지 않고 자수 성가하는 백만장자라고 합니다. 인구 300만 명 인 유타 (Utah) 주를 찾아 보았습니다.  한국의 부산 인구보다 작은 인구를 가진 유타 주에서 10년에 SBA대행 융자로 35억 달러의 자금을 융자했으며 2018년의 회계연도 한 해에 900 개의 소규모 창업에 4억 2,800만 달러를 융자했습니다. 머리 좋기로 세계에서 최상급이고 부지런한 한국민도 각별한 소규모 사업 창업주들을 돕는 정책이 정부 차원으로 적극화하면 한국의 경제가 일취월장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젊은이들도 공무원이나 대기업 취직을 지향하는 대신 소규모 사업에 투신하는 용맹 심을 발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끝
